
삼성중공업, 탱커·선박 6척 2억7800만달러 수주

삼성중공업은 유럽에서 셔틀탱커 2척과 유조선 4척을 총 2억78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5월16일 발표했다.

노르웨이 크누센으로부터 수주한 셔틀탱커는 해상원유 시추설비에서 채굴된 원유를 직접 선적해 정유플랜

트까지 운반·하역하는 14만7500톤급 특수선으로 2005년 인도될 예정이다.

그리스 미네르바가 발주한 10만5000톤급 아프라막스 유조선은 러시아의 원유 수송라인에 투입된다. 북쪽 극

지방의 유빙에 대비해 설계·건조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2002년 들어 해양유전 개발설비, 유조선 등 모두 13척, 6억6900만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05/ 17>


